제자/사역훈련생을 위한 편지
2003년 10월 9일 제58호
훈련생 노트에서
어느덧 2003년도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한 해를 뒤 돌아 보면 나에게 기쁨도 있었지만 큰 안타까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연초에 어머니를 잃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나의 부모님들은 돌아가시면서 까지도 자식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신 것 같다. 아버님은 어버이 날인 5월 8일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어머니는 한해를 더 사시고 1월 2일에 돌아가셨다. 그것도 아버님 생일에… 자식들을 위한 배려가 매우 크신 분들이라 생각한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잊혀지기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느끼지 못하던 부모님의 공백을 바로 몇 주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다. 
우연히 내게 떠오르는 질문으로 십여년전의 일을 생각나게 했다. 그 질문들은 '당신의 생애에 가장 추웠던 기억(육체적, 정신적)은 무엇인가?' '당신의 생애에 가장 따뜻했던 기억(육체적, 정신적)은 무엇인가?' 였다. 

87년 겨울 이상하게 참을 수 없을 만큼 기침이 많아졌다. 저녁만 되면 고통스러워 참을 수 없었던 기침 때문에 병원가서 조사를 해보니, 결핵이었다. 겨울 방학동안 부모님이 계시는 용인으로 내려가서 쉬었다. 의사의 진단과 처방은 일년을 약 먹고 충분히 쉬라는 것이었다. 
하루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 얼마를 자고 있었을까? 시끄러운 소리에 나의 귀가 열렸다. 
옆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다. 자식들부터 손자까지 하나하나 기도하시는 소리였다. 내 차례가 돌아왔다. 나의 병과 약함을 위해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울며 중보 기도하는 소리였다. 어머니의 기도를 들을 때, 누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심한 기침의 고통 가운데서도 끓어오르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처절한 중보기도가 내 영혼의 기억에 새겨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해를 돌아보았다. 결혼 생활 10여년 동안 아내와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 보다 지난 한해에 더 자주 다투는 일이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시면서도 평생을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하시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던 어머니, 그 덕분에 큰 어려움과 고난을 은혜로 넘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그만큼 영적 시간을 투자하는 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성령님을 제외하고) 한마디로 영적 자본금 조달이 끊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다. 
십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영적 유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때에, 당당하게 "당연히 어머니의 기도"라고 말해왔다. 

부모님이 내게 보여주신 영적 유산은 하나님 앞에 특심한 열심이셨다.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주한 이후 매일 용인에서 서울 본교회로 예배를 참석하시던 부모님, 정말 몸이 허락하실 때까지 말씀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사셨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식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내 신앙인생에 유산으로 남겨주셨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영적유산'을 생각하면서 결심한 것은 부모님이 내게 남겨주신 영적유산처럼 나의 자식들에게도 '영적유산'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도 특별한 유산을 준비하기 위해 낙타무릎이 되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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